
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에 소재

한미륵사지삼탑은현재복원〈사진1〉중에

있다.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‘삼탑삼금

당’형식의가람형태로중앙의목탑을중

심으로동서양쪽에석탑이있었다. 이처럼

3기의불탑들이조성된이유를이해하려면

먼저삼국유사에기록된백제무왕(武王)조

의내용과미륵사상이도움이된다. 삼국유

사의내용은다음과같다.

백제의 제30대 무왕의 어머니는 홀로 사
는과부로연못속의용과관계하여서동(薯
童)을낳았다. 그는재주가뛰어나고도량이
넓었으며, 항상마를캐다가파는것으로생
업을 삼았다. 신라 진평왕의 셋째 선화공주
가 매우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는 머리를 깎
고 경주로 가서 동네 아이들에게 마를 나누
어주고그들을꾀어서“선화공주님은남몰
래정을통하고밤마다뭘안고서동방에간
다.”라는내용의노래를부르게하였다.

노래가 신라 전역에 퍼져서 궁궐 안에까
지 들리자 신하들이 임금님에게 강력히 말
해서공주를먼곳으로귀양보내게되었다.
궁을 떠나는 선화공주를 위하여 왕후는 순
금 한 말을 주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게 하
였다. 공주가 귀양지로 가는 도중에 서동이
나타나 공주에게 절을 하면서 모시고 가겠
다고인사를하였다. 공주는그가어디서왔
는지는 알지 못했지만 그저 우연히 믿고 좋
아하니 공주는 그를 따라가면서 정을 통했
다. 함께 백제로 와서 왕후가 준 금을 꺼내
놓고 살아 나갈 계획을 의논하자 서동이

“이게 무엇이오?”라고 크게 웃으며 말을 했
다. 그러자 공주는“이것은 황금이니 이것
을 가지면 백 년의 부를 누릴 것입니다.”라
고 말하자 서동은“나는 어릴 때부터 마를
캐던 곳에 황금을 산더미처럼 쌓아 두었
소.”공주는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면서 말
했다…(중략)…백제의 무왕이 된 서동이 어
느날 부인 선화공주와 함께 사자사에 가려
고 용화산 아래 큰 연못에 이르니‘미륵삼
존(彌勒三尊)’이 연못 속에서 나타나므로
수레를멈추고절을했다. 부인이왕에게말
했다. “부디 이곳에 큰절을 지어 주십시오.
그것이 제 소원입니다.”왕은 그것을 허락
하며, 지명법사에게 가서 연못을 메울 일을
물으니 지명법사는 신통력으로 하룻밤 사
이에산을헐어못을메워평지를만들었다.
여기에 미륵삼존의 불상을 만들고 불전, 불
탑, 회랑을 각각 세 곳에 세우고 절 이름을
미륵사(彌勒寺)라했다. 
이처럼 삼국유사에는 선화공주와 무왕

의간절한사랑이야기와미륵사창건에대

한 사연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. 그러나

백제시대의일반적가람배치는‘1탑1금당

식’인 반면 미륵사는 특이하게도‘3탑3금

당식’의사찰구조를띠고있다. 왜일까? 이

는미륵삼존이연못속에서출현했다는것

과절의이름이‘미륵사’였다는사실에주

목해서풀이해볼수있다. 

미륵신앙이란석가모니부처님이‘미륵’

이라는 제자에게 미래에는 반드시 성불할

것이라는 약속을 근거로 한 신앙이다. 즉,

미륵신앙은〈미륵삼부경(彌勒三部經)〉이

라는 경전에 의하며, 이 삼부경은 각각 상

생(上生)과하생(下生) 그리고성불(成佛)에

관한 세 가지 사실을 설하고 있다. 이 중

〈미륵하생경〉에 의하면, 석가모니부처님

이입멸(入滅)하여 56억7000만 년이지난

뒤, 미륵은사바세계에다시태어나용화수

(龍華樹) 아래에서성불하여미륵부처님이

된다. 이때미륵부처님은용화삼회(龍華三

會)라하여단지세번의설법을하신다. 그

순간설법장면을보고들을수있는272억

이나 되는 인간들은 누구나 성불 할 수 있

다는내용이미륵하생사상이다. 

그렇기에 미륵부처님을 한 사람이라도

더 쉽게 친견하기위해서는 다른 부처님과

는 달리 그 모습이 크고 웅장해야하며, 가

부좌로 앉아있는 것 보다는 두 발로 서 있

는편이낫다. 이것이‘미륵보살상’은반가

부좌상이 많은 반면 대부분의‘미륵불상’

이입상으로조성되는이유다. 

‘미륵삼존’이란 미륵부처님과 좌우에

‘법화림보살’과‘대묘상보살’의세분의존

상을동시에일컫는말이다. 백제의무왕과

선화공주는미륵삼존을각각세곳의전각

에모시고그앞에는누구나쉽게부처님을

멀리서도 친견 할 수 있도록‘미륵삼존불

탑’을각각조성한것이다. 즉미륵삼존중

주불인 미륵부처님 앞에는 9층의 목탑을

세우고, 좌측의법화림보살과우측의대묘

상보살 앞에는 각각 9층의 석탑을 세워서

양쪽의 석탑 2기가 목탑을 협시하는 형상

을 하고 있는 것이다. 이러한 미륵 불사를

통하여 모든 중생들을 교화시키고자 하는

염원을실천하였던것이다. 

이렇게 창건된 미륵사는 약 2만평

(66,000㎡)에 달하는 삼국 제일의 규모를

가진거대한사찰이었다는데또다른의미

가 있다. 그러나 인고의 세월을 견디지 못

하고사찰은조선시대에폐사되어‘미륵삼

존탑’중단지서쪽의석탑하나만이반쯤

붕괴된채남아있게된다.〈사진2〉이석탑

은 많은 건축학자나 미술사학자들에 의하

여대단한평가를받고있다. 

인류가 만들어낸 문화유물 중에서 미륵

사석탑처럼오로지돌이라는재료를가지

고 9층의빌딩을만들어낸유사한사례가

있었던가. 이렇게생각한다면이석탑이왜

‘세계7대불가사의’에 포함되지 않고 유네

스코지정세계문화재에도등록되지않는

지의문이든다. 미륵삼존탑은단순히돌을

작게 다듬어 쌓은 것이 아니라 수십 톤이

넘는 바위들을 다듬어 목조건축물을 세우

듯만든, 9층의대역사를이룩해놓은인류

역사상 유일무이한 탑이다. 좀 더 자세히

설명하면, 일반적인 목조건축물은 기둥과

보및도리를기본적인부재로하여부재를

서로결구시켜만드는가구식(架構式)방식

으로조성한다. 그러나미륵사의석탑은돌

을 하나씩 쌓아 올린 조적식(組積式)구조

방식을취했지만, 외형상목조건축물을그

대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건축적으로 놀라

운기법을보여주고있다. 

물론오늘날에는발달된석재건축장비

를이용하여외형을모방할수있다. 1980

년대부터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동쪽 석

탑지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탑의 탑상부에

놓여지는‘노반석’등 석탑의 부재가 일부

출토되었다. 이를기반으로1993년도에높

이 27.67m, 기단 12.4m의 9층석탑을복

원하였다.〈사진3〉

하지만 기계를 이용하여 겉모습만 재현

하였을뿐, 복원조성에따른소요경비문제

등 여러 가지 이유로 내부의 복잡한 공간

구조설계는엄두도내지못하고있는것이

현실이다. 오로지 1,400년 전 불가사의한

백제인들의 기하학적 설계능력과 고도로

발달된 건축공학 기술에 미륵부처님의 출

현을 간절히 염원한 장인들의 미륵신앙이

더해져가능하게된것이다. 

시간이 흘러 6층만 남아있던 서쪽 석탑

은일제강점기일본인들에의해1915년콘

크리트로 수리〈사진4〉되었다. 하지만 이

역시붕괴위험에처해져2001년부터완전

해체작업에 들어가 현재는 복원이 한창이

다. 해체과정에서680점의수많은유물이

발견되었는데 그중에서도 2009년 1월 탑

의 중심기둥 중앙 사리공에서‘금제사리

호, 금제사리봉안기’등의사리장엄이발견

되었다. 

가로15.5cm 세로10,5cm의 금판에 글

씨를음각하고붉은색을칠해글씨가잘보

이도록한금제사리봉안기〈사진5〉의내용

은학계에큰관심을불러일으키기도하였

다. 탑을 조성한 연유를 기록한 봉안기의

내용중에는

(초략)… 우리 백제 왕후께서는 좌평(佐
平) 사택적덕(沙宅積德)의 따님으로 지극
히오랜세월동안선한인연을쌓아금생에
태어나 뛰어난 업적으로 만민을 보살피시
고 불교의 기둥이 되셨기에 기꺼이 정재
(淨財)를 보시하여 가람을 세우시고, 639
년[己亥年] 정월 29일에 사리를 받들어 봉
안하였다. 

원하오니, 이 탑에 세세생생 영원히 공양
하여 이 공덕으로 대왕폐하의 수명은 산악
과 같이 견고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업적은

천지와 함께 영구하여, 위로는 불법을 넓히
고아래로는중생을교화하게하소서. 또원
하오니, 왕후의몸과마음은거울과같이맑
아서 온 법계(法界)를 비추어 항상 밝히시
며…(중략) 모든중생들이함께성불하게하
소서!
라는내용이다. 삼국유사의기록과비교

하면 창건연대가 다르고 발원자가 선화공

주가아니고백제귀족중하나인사택적덕

의딸인왕후가조성하였다는사실이아직

도학계의연구주제로남아있어결말을궁

금하게 한다. 그러나 분명한 것은 탑을 조

성한목적이다. 왕의수명장수를염원하고

정법으로정치해만백성들이존경할수있

도록 돕는 것, 그리고 위로는 불법을 구하

고 아래로는 중생을

제도한다는‘상구보

리하화중생’의목적

과 모든 중생을 성

불케 한다는‘자타

일시성불도’의대원

을 이루고자 불탑을

조성했다는 사실

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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〈불교문화예술학박사〉

미륵 불사 통해 모든 중생 교화 염원
탑의 진화
(25) 백제의 불탑(2)

1910년대의미륵사서쪽석탑

석탑이되목조양식취한건축기법

복잡한구조설계현대인도감탄

백제인들의높은건축능력과

장인들의미륵신앙이더해진‘수작’

미륵사복원모형도(3탑3금당식가람구조)

〈사진1〉

복원된동탑. 1993년도에높이27.67m, 기단12.4m의9층석탑을복원하였다.

〈사진3〉

〈사진2〉

1915년콘크리트로수리복원된서쪽석탑

〈사진4〉

탑의 중심기둥 사리공에서 출토된 금제 사리호
와금제사리봉안기

〈사진5〉〈사진5〉〈사진5〉〈사진5〉〈사진5〉〈사진5〉〈사진5〉〈사진5〉〈사진5〉〈사진5〉〈사진5〉〈사진5〉〈사진5〉〈사진5〉〈사진5〉〈사진5〉〈사진5〉

미륵사지삼탑…한국유일3탑3금당

모두성불한다는미륵하생사상근거

누구나쉽게부처님친견할수있도록

크고웅장하게‘미륵삼존불탑’조성


